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 확정을 환영하며,

지역 공공의료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오늘 전북지역 상공인 모두는 180만 도민과 함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국립의전원)의 남원 설립 확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인구 감소와 의
료 공백으로 위기를 겪는 지방에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
기 위한 매우 뜻깊은 첫걸음입니다.

 

▢ 특히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하고 약 500병
상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은 국립의전원의 지역ž공공의료 임
상교육 기반과 지역 거점병원 기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 남원은 전북 동부권은 물론 경남ž경북 서부권까지 아우르는 광역 의료
거점으로서 우수한 접근성과 확장성을 갖춘 지역입니다. 국립의전원과 
지역 의료기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전북을 넘어 인접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 이제 중요한 것은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이 실질적인 지역 공공의료 강
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남원 중심의 교육과정과 지역 내 임상
실습ž수련 기반을 충실히 갖추고, 다양한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
해 지방의료의 현실을 직접 배우고 경험하는 교육으로 이어지도록 해
야 합니다.

 

▢ 이에 전북지역 상공인들은 국립의전원이 남원이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
서 전국의 의료 취약지를 살리는 우수한 의료인력의 요람으로 자리매
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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